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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 병해충 예찰 진단 앱 서비스 개시

- 농촌진흥청-농업기술원 협업…AI 딥러닝 기술 이용해 병해충 진단 및 방제정보 제공 -

❏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(원장 고상환)은 영상데이터 기

반 인공지능(AI) 딥러닝* 기술을 활용한 앱을 개발해 스마

트 병해충 예찰 진단 서비스를 시작했다.

     * 딥러닝: 컴퓨터가 스스로 외부 데이터를 조합, 분석하여 학습하는 기술

 ❍ 이 서비스는 작물 병해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면 실시간으로 

진단하고 방제 약제를 추천하는 시스템이다. 

 ❍ 농업현장에서는 그동안 병해충 발생 여부과 관계없이 관행적

으로 방제하거나, 잘못된 진단으로 약제를 오남용하는 사례

가 빈번했다.

 ❍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은 지

난해부터 협력해 스마트 진단 서비스를 개발해왔다.

❏ 새롭게 선보인 스마트 병해충 진단 앱은 국내 재배 주요 

작물 31종의 병해충 182종을 진단할 수 있다. 제주도는 특

히 브로콜리와 비트의 병해충 이미지 데이터 1,000장 이상

을 수집해 업로드하고 라벨링했다.

 ❍ 이 앱은 농업인이 촬영한 병해충 사진을 인공지능이 분석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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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단하고,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*과 연동해 해당 병해

충에 대한 상세한 예찰·방제정보를 제공한다.

     * NCPMS, https://ncpms.rda.go.kr/

 ❍ 현재 영상 진단 정확도는 평균 90%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

며,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‘스마트 병해충 진단 서비스’ 앱

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.

❏ 이창훈 농업연구사는 “스마트 병해충 진단 앱이 보급되면 

병해충 발생 시점부터 진단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단

축돼 신속한 적기 방제가 이뤄질 것”이라며 “사용자가 늘어

날수록 딥러닝 학습 효과로 진단 정확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

로 기대하고 있다”고 말했다.


